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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유열 사장은 구성원의 뜻을 받아들이고 자진 사퇴하라 

  ◆ 투표 결과

총 조합원 수 투표자 수 신임 불신임

503명
450명

(89.5%)

33명

(7.3%)

417명

(92.7%)

EBS 김유열 사장 불신임!

수요일(12월 6일)부터 금요일(8일)까지 3일간 진행된 ‘EBS 김유열 사장 신임 투표’에서 

조합원 전체 503명 중 417명이 불신임을 선택했다. 무려 89.5%의 조합원이 투표에 참여

했고 그중  92.7%가 김유열 사장을 믿지 못한다고 했다. 모든 구성원이 고대하던 첫 자

사 출신 사장에 대한 기대가 불과 2년도 안 되어서 물거품이 된 순간이며, 김유열 사장

에게 더 이상 EBS의 수장을 맡길 수 없다는 의지의 표현이다. 

2022년 256억 적자에 이어서 올해도 300억에 가까운 적자가 예상된다. 제작비 절감, 비용 

절감, 파견직·계약직 감축 등 1년 내내 비상경영체제로 일관하며 구성원들에게 심각한 

피로감과 노동환경 저하를 초래했음에도 김유열 사장의 경영 성적표는 낙제점을 넘어 참

담하기까지 하다.

2년간의 경영실패와 불신임 92.7% 투표 결과를 보았다면 김유열 사장은 오늘이라도 구성

원의 뜻을 받아들이고 사퇴하라. 김유열 사장에게 사상 초유의 처참한 경영성적표는 무

능함의 증거이고, 신임투표 결과는 불통의 방증이다. 우리의 자랑이며, 국민들에게 사랑

받아온 대한민국 유일의 교육공영방송 EBS를 이렇게 망쳐놓은 것이 30년간 EBS人으로 

살아온 사장 김유열이라는 게 우리 EBS 구성원들에게는 더 큰 아픔이고 절망이다. 

하지만 우리에겐 더 이상 절망하고 아파할 시간도 없다. 김유열 사장은 EBS가 더 망가지

기 전에 EBS의 모든 구성원에게 사과하고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. 지금 당장 스스로 내려

오지 않는다면 EBS의 구성원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당신의 

퇴진을 위해 싸울 것이다. 당신의 사퇴만이 EBS를 다시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며, 

당신이 EBS를 위해 보여줄 수 있는 최소한의 양심임을 똑똑히 기억하라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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